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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도덕적 판단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비상임연구원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2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discourse style 
and content during memory talk o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was investigated.  
Methods: Seventy-two preschoolers (4, 5 yea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a videotaped 
laboratory procedure. During the laboratory visit, the mothers and the preschoolers talked about 
three shared past events (i.e., a happy event, an event involving good behavior, and an event 
involving bad behavior). The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was evaluated by their mothers. They 
were also individually interviewed to determine their levels of moral judgement.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Maternal elabor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and prosocial 
behavior. With respect to maternal discourse content, maternal cognitive state term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and prosocial behavior. The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laboration and the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In addition, the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gnitive mental state terms and the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Conclusion: Maternal elaboration and cognitive state terms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reschoolers’ moral judgement and prosocial behavior.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sources 
i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preschoolers who lack age-appropriate pro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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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기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특히 유아는 가장 많은 시간

을 보내는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

을 얻고 타인의 생각 및 의도, 가치관 등을 이해하며 사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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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형성해 나간다(Bodrova & Leong, 1996). 어머니와 유아 

간 대화의 중요성 및 기능이 강조되면서, 과거회상대화(Fivush, 

Haden, & Reese, 2006; Laible & Thompson, 2000), 일상적 내러

티브(Fivush & Fromhoff, 1988), 놀이(Laible, 2004b), 그림책 읽기

(Adrián, Clemente, & Villanueva, 2007)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 대화의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다. 이 중 과거회상대화(memory talk)는 어머니와 유아가 과거

에 함께 경험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상황을 의

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와 유아가 나누는 대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Blum-Kulka & Snow, 1992; 

Fivush & Fromhoff, 1988). 과거회상대화는 과거의 경험을 재구

성하고 공유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가지며(Nelson, 2003; 

Reese & Brown, 2000), 일상적 대화와 달리 함께 경험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재해석하고, 사건에 개인적 정서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

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라 할 수 있다(Fivush, 2007).

과거회상대화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과거회상대화 시 어

머니가 보이는 대화유형에 초점을 두었다(Fivush & Fromhoff, 

1988; Reese & Fivush, 1993). 대화유형은 크게 정교성과 반복

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었는데, 정교성과 반복성은 대화의 초

점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정교

성(elaboration)은 과거사건에 대한 유아의 기억이나 참여를 이

끌기 위해 어머니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는 대화유형을 뜻한다. 정교성이 높은 어머니는 개방형 질

문을 주로 사용하며, 유아가 계속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

려하고, 유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특성을 

보인다(Bost et al., 2006; Reese, 2002). 반면에 반복성(repetition)

은 어머니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이미 언급했던 정

보를 되풀이하여 반복하는 대화유형으로, 반복성이 높은 어머

니는 유아가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질문 유형을 바꾸기

보다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아에게 사

건의 단서를 덜 제공하는 특성을 보인다(Fivush & Fromhoff, 

1988; Fivush et al., 2006). 정교성과 반복성에 더해 유아의 진술

이나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의미하는 평가(evaluation) 

또한 대화유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Haden, 

1998; Reese & Fivush, 1993; Reese, Haden, & Fivush, 1993). 평

가는 어머니의 반응성과도 관련된 요소로, 유아의 기억을 승

인 혹은 부인하거나 또는 유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유아의 반응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유아가 대화에 더 참여

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Haden, 1998).

초기 연구들이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보이는 대화유형

에서의 개인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 연구들은 과거회상대

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내용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Bost, Choi, & Wong, 2010; Bost et al., 2006; Lagattuta & 

Wellman, 2002; Wang & Fivush, 2005). 대화내용에 대한 분석

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정서의 원인과 결

과에 대한 언급(Sales, Fivush, & Peterson, 2003; Van Bergen & 

Salmon, 2010), 인지나 정서, 욕구와 같은 마음상태용어의 사

용(Ruffman, Slade, Devitt, & Crowe, 2006; Thompson & Winer, 

2014), 유아가 보였던 행동이나 말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진술하는 도덕적 평가(Wang & Fivush, 2005), 유아에게 기대

되는 행동을 전달하는 교훈적 내용(Wang & Fivush, 2005), 그

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귀납적 추론

(Thompson & Winer, 2014)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과

거회상대화는 어머니의 대화유형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어

머니의 대화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자발

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Eisenbeg, Fabes, & Spinrad, 2006),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협력하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어머니

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기준 등을 전달하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

다(Grazzani, Ornaghi, Agliati, & Brazzelli, 2016; Ornaghi, Pepe, 

& Grazzani, 2016).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

가 사용하는 대화유형이나 대화내용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Brownell, Svetlova, 

Anderson, Nichols, & Drummond, 2013; Thompson & Winer, 

2014),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정교성을 보

일 경우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ible & Thompson, 2000). 어머니의 대화내용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머니가 

대화 시 정서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Laible & Song, 2006; 

Thompson, Laible, & Ontai, 2003), 마음상태용어(Ruffman et 

al., 2006; Thompson & Winer, 2014)나 도덕적 평가 및 귀납적 

추론(Thompson & Winer, 2014)을 더 사용할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정서 이해,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

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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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

요성 또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Beauchamp와 

Anderson (2010)은 부모의 양육 및 태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

용, 부부관계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추론 및 판단 등과 같은 인지적 요

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한 사회-인지 통합능력 모델(socio-

cognitive integration of abilities model)을 제안하였다. 사회-인지 

통합능력 모델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사회적 상황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 출현하게 된다

고 가정한다. 특히, 다양한 인지적 요인 중에서도 도덕적 판단

과 같은 도덕적 추론을 친사회적 행동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안하고 있다.

도덕적 판단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에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Kohlberg, 

1964)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기 위해 요

구되는 중요한 선행 요인 중 하나로 제안되어 왔다(Bar-Tal & 

Raviv, 1982; Underwood & Moore, 1982). 도덕적 판단과 친사

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M. K. 

Kim & Jung, 2005; S. E. Lee, 2018; Malti, Gasser, & Gutzwiller-

Helfenfinger, 2010; Miller, Eisenberg, Fabes, & Shell, 1996)과 도

덕적 행동(J. A. Kim & Ohm, 2006; Reynolds & Ceranic, 2007)

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과 친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Gummerum, 

Hanoch, Keller, Parsons, & Hummel, 2010)도 보고되고 있어, 두 

변인 간 관련성은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판단은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될 

뿐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사고에 노출됨으로써 촉진될 수 있

다(Berkowitz, Gibbs, & Broughton, 1980). 이러한 관점에서 과

거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도덕적 판단이 유아에게 전

달될 수 있는 과거회상대화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는 과

거에 유아와 함께 경험한 사건을 재생하고 개념화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Fivush et al., 2006), 

사회규범 및 규칙을 가르치고 갈등 해결을 도움으로써(Ackil, 

Van Abbema, & Bauer, 2003) 유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촉진

할 수 있다. 비록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나타나고 있

지 않지만 유사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와의 언

어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이후 도덕적 추론 능력을 예측하였

으며(Walker, Hennig, & Krettenauer, 2000), 온정적이고 수용

적이며 자율적인 양육(H.-J. Kim, 2004; J.-H. Lee, 2008)과 설

득 및 논리적, 귀납적 설명(Walker & Henning, 1999; Walker et 

al., 2000)을 하는 어머니의 유아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유

아보다 더 높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와 대화를 할 때 유아의 질문에 충분하게 응답해 주거나

(Kong, 1995) 책을 읽을 때 유아에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예측

을 하도록 하는 추론 질문을 많이 할수록(Kong, 1999),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Beauchamp와 Anderson (2010)의 사

회-인지통합능력 모델을 근거로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Carlo, Mestre, 

Samper, Tur와 Armenta (2011)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도덕적 추론이 부분 

매개하여,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을 할수록 1년 후 아동은 더 

높은 도덕적 추론 능력을 보이고, 2년 후에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귀납적 양육행동

과 만 3.5세 남아들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도덕적 조절이 매

개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Kerr, Lopez, Olson, & Sameroff, 2004)

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

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회상대화는 유

아기 사회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Fivush et al., 2006), 실

제 연구들에서도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유

형이나 대화내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Kulkofsky, Behrens, & 

Battin, 2015), 정서적 유능성(Laible, Murphy, & Augustine, 2013), 

자아개념(Fivush et al., 2006)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과거회상대화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며, 몇몇 보고된 연구들도 과거회상대화의 구조나 

양식(H.-K. Park, Kang, & Park, 2011),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

화내용 간의 관계(E. Park, 2016) 및 내러티브 발달 수준과의 관

계(J.-S. Kim, 2008)를 살펴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

에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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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 유아의 도

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

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 5세 유아

와 어머니 72쌍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유아를 선정한 이유

는 유아기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

며(Saarni, 2000), 특히 만 4-5세에 친사회적 행동이 급격하게 발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Hwang, 1996). 또한 유아기가 언어

발달을 토대로 어머니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

와의 대화 중 과거회상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Blum-

Kulka, 2005; Nelson & Fivush, 2004)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 속하

는 만 4, 5세와 이들의 어머니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39

명(54.2%), 여아가 33명(45.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많

았으며, 만 4세(월령: M = 53.1, SD = 3.54)가 37명, 만 5세(월

령: M = 64.9, SD = 3.95)가 35명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31

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가 있는 경우 첫째가 22명

(30.5%), 둘째가 18명(25.2%), 셋째가 1명(1.4%)이었다. 참여

한 모든 유아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에 재원 중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0.06세(SD = 3.36), 어머니가 

37.63세(SD = 2.66)로, 아버지는 40대(54.2%), 어머니는 30대

(76.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질문

지 조사와 실험실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은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되었

으며,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실험실에서 유아 면접을 통해 측

정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 보고를 통한 질문

지 조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각 조사도구의 구체적인 설

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은 과거회상대화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Fivush & Fromhoff, 1988; Wang & Song, 2014). 과거회

상대화는 과거에 함께 공유한 사건에 대해 어머니와 유아가 대

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Fivush 

& Fromhoff, 1988; Laible & Thompson, 2000; Wang & Song, 2014)

에 근거하여 과거에 발생한 행복한 사건, 유아가 올바른 행동을 

한 사건,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사건 각각 하나씩을 

미리 선정한 후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과거회상대

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지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

건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닌 1회 

발생하여 유아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각각의 사

건의 예로는 행복했던 사건에는 생일파티를 했던 사건, 가족들

과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사건, 가족 여행을 갔던 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올바른 행동을 한 사건에는 친구를 도와 준 사건, 친

구들하고 간식을 나눠 먹었던 사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

던 일 등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사건에는 화가 나서 물건

을 집어던졌던 사건, 형제자매와 싸웠던 사건, 엄마에게 거짓말

을 했던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화를 나

눌 때 유아가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집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유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어머니에게 안내하

였다. 또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어머니 스

스로 한 사건에 대해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다

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세 가지 사건

에 대한 대화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5-20분이었다.

어머니의 대화유형    어머니의 대화유형을 측정하기 위하

여 Fivush와 동료들(Fivush & Fromhoff, 1988; Reese & Fivush, 

1993)이 개발한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유아가 

나눈 대화 중 과거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경우에만 코딩하

였으며, 의미를 가진 발화를 각 범주가 주어지는 분석단위로 

하였다. 어머니의 대화 유형은 정교성, 반복성, 평가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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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교성과 반복성에는 각각 다섯 가지 

세부 항목(일반적 회상질문, 구체적 회상질문, 예-아니오 질문 

등, ∼를 기억하니 질문, 진술)이 포함되며, 각 유형이 처음 사

용되거나 유아에게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경

우에는 정교성으로 코딩하였으며, 어머니가 이전에 이미 제공

한 정보들을 반복하거나 유아가 응답하지 않아 동일한 유형

의 질문이나 진술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반복성으로 코딩하였

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회상질문은 

사건에 대한 유아의 전반적인 기억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예시

로 “일요일에 아빠랑 엄마랑 뭘 했지?”, “결혼식에 갔을 때 기

분이 어땠어?” 등이 있으며, 구체적 회상질문은 “우리 오리배

를 탔던 곳이 어디지?”, “그때 그 강아지는 무슨 색깔이었지?”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나 숫자, 이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를 물어보는 질문을 말한다. 유아가 예나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말하는 예-아니오 질문은 “우리 이모 결

혼식에 갔었지?”, “그거 맛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니?” 등의 예

시가 이에 해당하며, ∼를 기억하니 질문은 “∼를 기억하니?”

가 포함되는 형태의 질문으로 “그 때 탔던 자동차 색깔을 기

억하니?”, “기차에서 내려서 엄마랑 바다 보러 갔었는데 기억

하니?” 등의 예가 있다. 어머니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평서형 문장을 말하는 진술의 예로는 “우리 같이 회전목마

를 탔잖아.”, “과자도 먹었잖아.” 등이 있다. 평가는 유아의 응

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의미하며, “응.”, “맞아.” 등과 같은 

동의를 표시하는 승인, “아니야.”, “그건 틀렸어.” 등과 같이 반

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인, 그리고 유아의 말을 어머니가 그

대로 따라하는 반복의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대화내용     어머니의 대화내용은 크게 마음상태 용

어(정서상태용어, 욕구상태용어, 인지상태용어)와 훈육 전략

(도덕적 평가, 교훈적 내용, 귀납적 훈육)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먼저, 마음상태용어는 선행연구들(Ruffman, Slade, & 

Crowe, 2002; J. Song & Ohm, 2008)에 근거하여 N. Shin과 Kim 

(2016)이 사용한 코딩 매뉴얼을 사용하여 정서상태용어, 욕구

상태용어, 인지상태용어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정서상태

용어는 어머니가 자신이나 유아의 내면적 감정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는 용어(예: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들을 말하며, 

욕구상태용어는 어머니가 자신이나 유아의 바람이나 소망, 요

구 등을 표현하는 용어(예: “바라다.”, “원하다.”, “∼하고 싶다.”)

를 의미한다. 인지상태용어는 어머니가 자신이나 유아 및 타인

의 지식이나 사고, 기억, 신념 등을 표현하는 용어(예: “생각하

다.”, “알다.”, “∼일지도 모른다.”)를 뜻한다. 선행연구들(Adrián, 

Clemente, Villanueva, & Rieffe, 2005; Ji & Jo, 2009; N. Shin & 

Kim, 2016)에 근거하여 하나의 발화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1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

며,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용어가 나타나

는 경우에는 각각 1회씩 나타난 것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각각

의 범주는 상호배타적이므로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도록 코딩

하였으며, 용어의 시제나 품사가 달라도 마음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면 코딩하였다. 훈육 전략은 Laible과 Thompson (2000)의 

연구와 Wang과 Song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유아

가 했던 행동이나 말, 생각 등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평

가를 의미하는 도덕적 평가(예: “착하구나!”, “바로 그게 옳은 행

동이지!”), 유아가 도덕적, 사회적 또는 가족의 규칙 및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를 의미하는 교훈적 내용

(예: “너는 그 색연필을 동생과 함께 써야해.”, “너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에게 친절하게 해야 해.”), 어머니가 유아

에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도록 촉진하고 유아의 행

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결과 등이 유아에게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는 귀납적 훈육(예: “만약에 부서진 친구

의 장난감처럼 너의 장난감도 부서졌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

아?”)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각 범주는 관련 내용이 나타났을 

때마다 코딩하여, 범주별 발생 빈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

유형과 대화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녹화된 전 과정을 전사하여, 

연구자와 1명의 보조 연구자가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명

의 보조 연구자에게 약 2주간의 코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각 연령별 15개의 비디오를 함께 코딩하였다. 이 때 평정자 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미묘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평정지침

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평정자 간의 차이를 줄여나갔다. 이후 

전체의 20%를 연구자들이 각자 코딩하여 코딩한 값 간 급내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화유형은 

.91, 대화내용은 .85의 평정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Nucci와 Turiel (1978), Smetana (1981), 

M.-J. Song, Smetana와 Kim (1987)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Choi

와 Song (1996)이 개발하고 Sim (2013)이 유아가 이해하기 쉽

게 그림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도

덕규칙위반과 인습규칙위반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되어 총 6가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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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포함된다. 도덕규칙위반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도덕적 영역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

하며(Turiel, 2006), 유아기 도덕규칙위반의 예로는 친구를 때

리는 것, 혼자 장난감을 차지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 넘어진 친구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일 등이 있다. 인습

규칙위반은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규정된 

행동 규범을 어기는 것을 뜻하며(Turiel, 2006), 유치원에서 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에 혼자 놀이하러 가는 일, 다른 친구들

이 장난감 정리를 하는데 혼자만 치우지 않고 지켜만 보는 일, 

옆집 사는 아주머니를 보고도 인사 안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6가지 규칙위반 사례에 관한 그림을 보

여주면서 각 사례마다 4개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들은 심각

성, 규칙독립성, 보편성, 응분의 벌의 4개의 준거에 근거한다. 

먼저 심각성과 관련한 질문으로는 “이런 행동은 괜찮은 행동

이니, 나쁜 행동이니?”,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등이 있다. 유아가 심각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유아에게 3개의 다른 크기로 표현

된 얼굴 그림을 제시해주었다. 괜찮다를 의미하는 얼굴 그림

은 지름 7cm원에 웃는 얼굴로 표현하고 1점을 부과하며, 나쁘

다는 지름 10cm원에 찡그린 얼굴로 표현되어 2점을 부과하

고, 매우 나쁘다는 지름 12cm원에 찡그린 얼굴로 표현하고 3

점을 부과하였다. 두 번째 준거인 규칙독립성은 “만약 이런 행

동을 하지 말라는 선생님과의 약속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해

도 괜찮니?”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며, 세 번째 준거인 보편

성은 “만약 집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행동은 괜

찮니?” 라는 질문에 의해 측정된다. 유아가 규칙독립성과 보편

성에 관한 대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유아에게 3

개의 다른 크기로 표현된 얼굴 그림을 제시해주었다. 위반해

도 괜찮다를 의미하는 얼굴 그림은 지름 7cm원에 웃는 얼굴로 

표현하고 1점을 부과하며, 가끔 해도 괜찮다는 지름 10cm원

에 찡그린 얼굴로 표현되어 2점을 부과하고, 위반해서는 안된
다는 지름 12cm원에 찡그린 얼굴로 표현하고 3점을 부과하였

다. 마지막 준거인 응분의 벌은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한 친

구에게 벌을 준다면 얼마나 주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통

해 측정되었으며, 유아가 벌을 주지 않아도 된다를 의미하는 

얼굴 그림은 지름 7cm원에 웃는 얼굴로 표현하고 1점을 부과

하며, 벌을 약간 주어야 한다는 지름 10cm원에 찡그린 얼굴

로 표현되어 2점을 부과하고, 벌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지름 

12cm원에 찡그린 얼굴로 표현하고 3점을 부과하였다. 각 하

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도덕규칙위반 .66, 인습

규칙위반 .76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전체 도덕적 판단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전

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Weir와 Duveen (1981)의 친사회적 행

동 검사(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PBQ])와 Doescher 

(1985)의 개정된 친사회적 행동 검사(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Mod-PBQ])를 참고하여 H. J. Lee 

(1997)가 번안, 수정하고 S.-L. Park과 Lee (2015)가 어머니용 질

문지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타인을 도우려고 

시도하는 돕기(예: “친구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면 자발적으

로 집어서 준다.”), 타인과 물건을 공유하는 나누기(예: “다른 

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여고 하면 빌려준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힘을 모으는 협력하기(예: “공동

작업을 할 때 친구와 협력해서 한다.”), 타인을 달래주거나 타

인의 잘못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위로하기(예: “친구가 울고 있

거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다가가서 달래준다.”)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돕

기 .68, 나누기 .70, 협력하기 .66, 위로하기 .56이었다. 유아의 

전체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Oh & 

Lee, 2010)와 같이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전체 친사회적 행

동 점수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간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

내용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의 적절성과 문

제점, 그리고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들과 어머니 각각 2쌍씩 총 

8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17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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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7월까지 2개월 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과정은 어머니

와 유아가 편안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조성된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모집공문을 보고 연락한 어머니들에게 연구자가 

연구 내용과 절차 그리고 녹화 여부 등에 안내한 후, 학교 실험

실로 유아와 함께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다. 방문 시 연구자는 

어머니와 유아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

하게 설명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 및 비디오 녹화에 관한 동

의를 얻은 후 실험실로 이동하여 과거회상대화, 유아의 도덕

적 판단 면접,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정 순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전 과정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50-70분 정도

가 소요되었으며, 어머니와 유아의 과거회상대화는 비디오로 

녹화된 후 분석을 위하여 전사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째,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을 측정하

는 데 있어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

자가 범주화한 값 간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를 산출

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

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친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하는지 살펴보

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접근법에 근거하여 단순

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Results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의 일반적 경향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과 대화내용의 일반적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정교성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진술형 평서문(M = 

3.46, SD = 2.93)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외에는 일반적 회

상질문(M = 2.76, SD = 2.04)과 예-아니오 질문(M = 2.31, SD 

= 1.76), 구체적 회상질문(M = 0.39, SD = 0.51), ∼를 기억하니 

질문(M = 0.30, SD = 0.41)순으로 사용하였다. 반복성 유형은 

예-아니오 질문(M = 1.69, SD = 1.34)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

며, 다음으로 진술형 평서문(M = 0.72, SD = 0.71), 일반적 회상

질문(M = 0.40, SD = 0.62)과 ∼를 기억하니 질문(M = 0.30, SD 

= 0.54), 구체적 회상질문(M = 0.04, SD = 0.11)의 순으로 사용

하였다. 또한 평가 유형은 반복(M = 1.55, SD = 1.45), 부인(M 

= 0.20, SD = 0.35), 승인(M = 0.60, SD = 0.71)의 순으로 사용하

였다. 어머니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상태용어 중에서는 

정서상태용어(M = 3.38, SD = 2.17)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다음으로 인지상태용어(M = 1.61, SD = 1.34), 욕구상태용어

(M = 0.74, SD = 0.73)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훈육 전략에

서는 교훈적 내용(M = 0.63, SD = 0.57), 도덕적 평가(M = 0.63, 

SD = 0.57), 귀납적 훈육(M = 0.25, SD = 0.27) 순으로 사용하였

다.

자료를 요약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사용한 일반적 회상질

문, 구체적 회상질문, 예-아니오 질문, ∼를 기억하니 질문과 

진술형 평서문의 5개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어머니의 정교성

(M = 9.22, SD = 5.20)과 반복성(M = 3.15, SD = 2.26) 변인을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대화유형 중 평가(M = 2.35, SD = 

1.99) 변인은 승인, 부인, 반복의 3개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산

출되었다. 어머니의 대화유형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

들은 정교성을 반복성(t = 12.68, p < .001)과 평가(t = 15.22, p 
< .00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대화내용의 경우 실제 대화내용에 초점을 둔 것

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 최종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화유형에는 정교성, 반복성, 평가가, 대

화내용에는 정서상태용어, 욕구상태용어, 인지상태용어, 도덕

적 평가, 교훈적 내용 및 귀납적 훈육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

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변인들의 왜도

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절대값이 각각 3과 10

을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변인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Kline, 2015).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 유아의 도

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먼저, 어머니

의 대화유형은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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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어머니의 정교성은 유아의 도덕적 판단(r = .32, p < .05)과 

친사회적 행동(r = .27, p < .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평

가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r = .25, p < .05)과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 즉,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

던 새로운 정보를 회상하도록 하는 질문이나 진술을 더 할수

록 유아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보였으며, 친사

회적 행동도 더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대화에 응답해

주고 유아가 한 진술을 따라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대화내용은 도덕적 판단, 친사

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음상태용어 중 인지상

태용어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r = .30, p < .05)과 친사회적 행

동(r = .35,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들

이 자신과 타인의 지식, 사고, 기억, 신념 등을 표현하는 용어

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도덕적 판단 수준이 높았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대화 시 사용한 귀

납적 훈육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r = -.26, p < .05)과 부적상

관을 보였다. 즉,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들이 유아에게 타인

의 기분이나 의도에 대해 더 이야기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입

장이나 유아의 행동의 영향 및 결과에 대해 더 이야기할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친사회적 행동 간 상관은 유의하여

(r = .51, p < .001), 유아의 도덕적 판단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

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도덕
적 판단의 매개적 역할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접근법에 근거하

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대화유형과 대화내용이 종속변인인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어머

니의 대화유형과 대화내용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도덕적 판단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매개변인인 유아의 

도덕적 판단을 투입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사

라지는지(완전매개)를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대화유형 중 어머니의 정교성과 대화내용 

중 인지상태용어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판

단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평가와 귀납적 훈육의 경우 친

사회적 행동과는 상관이 있었지만, 도덕적 판단과 유의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아 매개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친사회적 행동이 유아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Elaboration —

2. Repetitions .66*** —

3. Evaluation .79*** .61*** —

4. Emotion state terms .43*** .45*** .41*** —

5. Desire state terms .00 -.04 -.01 .19 —

6. Cognitive state terms .53*** .35** .47*** .27* .10 —

7. Moral evaluation .09 .05 .05 -.00 .09 .07 —

8. Didactic mode .09 -.01 .08 .31** .02 -.08 .07 —

9. Inductive discipline .09 .06 .08 .25* .05 -.01 .19 .19 —

10. Moral judgement .32* .15 .18 .09 .00 .30* -.01 -.07 .03 —

11. Prosocial behavior .27* .01 .25* .05 -.04 .35** -.10 .01 -.26* .51*** —

M 9.22 3.15 2.35 3.38 0.74 1.61 0.63 1.07 0.25 2.68 2.95
SD 5.20 2.26 1.99 2.17 0.73 1.34 0.57 0.84 0.27 0.22 0.33
Note. N = 7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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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

교성과 인지상태용어 각각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먼저, 어

머니의 정교성과 관련하여(Table 2), 1단계에서 어머니의 정교

성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였다(β = .27, p < .05). 2단계에서 어머니의 정교성이 매개변

인인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 = 

.32, p < .05).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유아의 도

덕적 판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

고(β = .44, p < .001), 어머니의 정교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β = .27, p < .05 

→ β = .22, ns). 따라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어머니의 정교성 

대화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

하였다(Figure 1).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Moral Jud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laboration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Prosocial behavior Moral judgement Prosocial behavior

B (SE) β B (SE) β B (SE) β
Elaboration .02 (.01) .27* .01 (.01) .32* .02 (.01) .22
Moral judgement .68 (.18) .44***
F 5.35* 6.84* 12.78***
R2 .07 .10 .30
Note. N = 72.
*p < .05. ***p < .0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moral jud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laboration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p < .05.  ***p < .0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moral jud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use of cognitive state terms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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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ting Effects of Moral Jud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Use of Cognitive State Terms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Prosocial behavior Moral judgement Prosocial behavior

B (SE ) β B (SE ) β B (SE ) β
Cognitive state terms .09 (.03) .35** .05 (.02) .30* .06 (.03) .22
Moral judgement .69 (.18) .45***
F 9.62** 5.93* 12.71***
R2 .12 .09 .30
Note. N = 7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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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26, p < .05).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지상태용어(Table 3)와 관련하여, 1

단계와 2단계에서 어머니의 인지상태용어가 종속변인인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β = .35, p < .01)과 매개변인

인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β = .30, p < .05)이 유의

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 = .45, p < .001),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인지상태용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

상 유의하지 않았다(β = .35, p < .01 → β = .22, ns). 즉,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어머니의 인지상태용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Figure 2). sobel test를 통

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03, p < .05).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을 살펴보고,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반복성과 평가보다 

정교성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에서는 정서상태용

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들이 정교성 대화유형을 더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선

행 연구들(Fivush, Berlin, Sales, Mennuti-Washburn, & Cassidy, 

2003; Reese et al., 1993; Sales et al., 2003)의 결과와 일치하며, 대

화내용에서 사회 및 도덕, 가족 규칙에 대한 언급, 유아의 행

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언급, 도덕적 평가보다 정서 및 의

도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Laible & 

Thompson, 2000)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동양 문화권

의 어머니들이 서양 문화권의 어머니들과 비교해 볼 때 정교성

보다 반복성의 대화유형을 더 많이 보이며(Leichtman, Wang, 

& Pillemer, 2003; Wang, 2001, 2006, 2007; Wang, Leichtman, & 

Davies, 2000), 교훈적 내용에 대한 언급 및 도덕적 판단과 도

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대화내용을 더 보인다는 결과들(Wang, 

2001, 2007; Wang & Fivush, 2005; Wang et al., 2000)과는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단지 문화에 따른 차이로 규

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맥락과 더불어 시

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선

행연구들은 동양의 상호의존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문화의 특

성이 어머니들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에 반영되어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제안한다(Kärtner et al., 2007; Keller et al., 2006). 그

러나 우리나라 성인들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신과 가

족 중심의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Na & Cha, 2010), 기존의 동양 문화권 특색과는 차이를 보

이는 것일 수 있다. 즉, 현대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타 동양문

화권 어머니들보다 독립적이고 자율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양 문화권의 어머니들이 과거회상대화

에서 보이는 대화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동양권과 서양권을 비교한 대부분의 과거회

상대화 연구들은 주로 중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Kulkofsky, Wang, & Koh, 2009; Wang, 2001; Wang et al., 

2000; Wang & Song, 2014),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과거회상대화를 

사용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대

화유형 중 정교성과 평가, 그리고 대화내용 중 인지상태용어와 

귀납적 훈육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거사

건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 및 진술을 더 제공

하는 등 정교성을 더 보일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

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정교성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Laible, 

2004a, 2004b; Laible & Song, 2006; Laible & Thompson, 2000;  

Q. Song & Wang,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기억하도록 새로운 질문

을 하고, 사건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해줄 때 유아는 과거에 경

험한 사건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그 때 경험한 감정, 갈등을 다

시 기억하고 재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는 타인과 

관련된 과거경험에 대한 일관적인 표상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얻게 된다(Q. Song & Wang, 2013). 

또한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은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를 반영하고, 이 관계는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로 전이된다

는 연구결과(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이 어머니의 정교성 대화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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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에 더해 대화유형 중 평가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인 의사소통이 유아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Ko, 2009; M. Lee, 2007; H. S. Park & Kim, 2009)이나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Pettit, Dodge, & Brown, 

1988)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 특성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Y.-J. Lee, 1990)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의 질문이나 진술에 응답하고 

유아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평가의 대화유형은 유아로 하

여금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도록 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대화유형 중 평가는 어머니의 반응성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유아의 요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것

으로 보고한 연구결과(Chae & Lee, 2009)와도 맥을 함께 한다.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인지상태용어를 많이 사용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

머니가 상호작용 시 마음상태용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유

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였다는 연구결과들(Ruffman et al., 

2006; Thompson & Winer, 2014)을 지지하며, 어머니의 인지

상태용어 사용이 정서상태용어나 욕구상태용어보다 유아의 

정서 및 마음에 대한 이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들(Ensor & Hughes, 2008; Tompkins, Benigno, Lee, 

& Wright, 2018)과도 유사하다. 실제로 어머니와 유아 간 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계획이나 정보

를 이야기할 때 인지상태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Taumoepeau 

& Ruffman, 2008),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Harris, 2005).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에게 

자신과 타인의 지식, 사고, 기억, 신념 등을 나타내는 인지상태

용어를 사용하여 유아로 하여금 타인의 사고나 신념, 믿음 등

을 알도록 촉진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

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마음상태용어 중 

인지상태용어만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어머니의 정서상태용어 사용 및 정서에 대한 언급

이 유아 및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들(Brownell et al., 2013; Carr, Slade, Yuill, Sullivan, & Ruffman, 

2018)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마

음상태용어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해석하기는 쉽

지 않다. 다만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타인

의 입장을 조망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는 등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Astington 

& Olson, 1995; Carpendale & Lewis, 2004; Dunn, 2001; Nelson, 

2003), 정서상태용어나 욕구상태용어에 비해 어머니의 인지

상태용어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마음이해 수준을 살펴보지는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탐색될 필요가 

있다.

대화내용 중 어머니의 귀납적 훈육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과거회상대화 시 어

머니가 타인의 기분이나 입장을 생각해보도록 하고 유아의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와 영향을 설명하는 귀납적 훈육을 많

이 할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회상대화 시 유아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대화

내용(Thompson & Winer, 2014)과 문제해결에 관한 대화내용

(Laible & Thompson, 2002)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회상대화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귀납적 훈

육방식이 유아의 높은 도덕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

이 있다는 선행연구들(J.-S. Kim, 1985; Laible, 2004b)의 결과와

도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귀납적 훈육

이 유아의 현재 인지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 그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제공하

는 귀납적 훈육이 유아에게는 통제로 지각되어 역기능을 발휘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

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

호작용 시 귀납적 훈육을 더 보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과 그 인지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종단연구

를 통해 변인 간 방향성을 명확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과 대화내용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정교성을 더 보이고 인지상태용어를 더 사용할수록 유아의 도

덕적 판단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이 자녀의 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라는 연구결과(Walker & Henning, 1999)나 부모가 자신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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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추론을 제시하면서 아동에게 질문하고 지지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이 아동의 도덕발달과 관련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

(Walker & Taylor, 1991)와 유사하다. 이를 해석해보면, 과거회

상대화 시 어머니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유아에게 질문

을 하거나 진술을 사용하고, 지식이나 사고, 기억, 신념 등을 

표현하는 인지상태용어를 사용하면, 유아는 기존에 자신이 알

고 있었던 정보나 생각들을 기억해내고 점검하게 된다. 그 과

정에서 유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더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함

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는 아니지만 교사가 유아들에게 그림책

을 읽어준 후 다양한 질문을 통해 유아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

하도록 한 경우 유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나

타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Jeon, 2014).

넷째,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은 유

의하여, 도덕적 판단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

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도덕추론 및 도덕적 판

단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고(M. K. Kim & 

Jung, 2005; E.-J. Lee, 2015; S.-M. Lee & Lee, 2008), 협동하거

나 공유하는 행동을 더 나타냈다는 연구결과(E.-J. Lee, 2015)

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

적 행동을 포함한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쟁점들에 관한 사고

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지 발달적 관점을 지지하며(Bar-

Tal & Raviv, 198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도덕적 판단 능력이 높

은 유아는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이 상황에 적절

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매개하는

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대화유형 중 정교성과 대화내용 중 

인지상태용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

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완전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

는 유의하였다. 즉,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가 유아의 과거사

건에 대한 기억을 돕기 위해 정교성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

고 어머니가 지식이나 사고, 기억, 신념 등을 표현하는 인지상

태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높았

으며,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

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도덕적 추론이 부분 매개했다는 

연구결과(Carlo et al., 201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새로운 질문과 진술의 사용이 유아 자

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어머니가 인지

상태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아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의 생각이나 신념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유아가 자신의 경

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인 도

덕적 판단과 행위의 의도 및 타인의 욕구 등의 이해를 통해 타

인의 마음을 인식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고한 Bar-Tal과 Raviv (198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정교성과 

인지상태용어가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

극적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평가와 귀납적 훈육의 경우 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도덕적 판단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매개효과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

다. 유아의 응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관련된 평가가 도

덕적 판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가 자

녀의 말에 반응적인 경우 자녀의 도덕적 판단이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결과(Pratt, Arnold, Pratt, & Diessner, 1999)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과 인지수준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Holstein, 1976; Kohlberg, 1964)에 근거하여 

볼 때,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단순한 반응과 같은 평가보다

는 유아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추하는 질문이나 

유아의 응답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는 제안 

등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어머니와 유아가 책을 볼 때 유아에게 추론 질문을 하거

나 명료화를 요구할 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 능력이 더 높게 나

타났다는 Kong (1999)의 연구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귀납적 훈육 역시 도덕적 판단과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도덕적 판단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지 못하였다. 어머

니의 과거회상대화와 유아의 도덕적 판단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가 없어,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

지만 귀납적 훈육과 유사한 양육행동의 차원이 유아의 도덕

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

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훈육방식

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C.-O. Shin & Ku, 2013; M. Shin, 2003)

이나 양심의 내면화(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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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애정

철회 행동(Choe, 2002; H.-J. Kim, 2004)이나 설득적 훈육방식

(Hoffman & Saltzstein, 1967)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 능력과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귀

납적 훈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

는 귀납적 훈육의 대화내용 빈도(M = 0.25, SD = 0.27) 자체가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에 아버

지의 양육행동(C.-O. Shin & Ku, 2013)이나 설득형 훈육방식

(M. Shin, 2003)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유아의 도덕적 판

단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가

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서는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여 귀납적 

훈육에 초점을 두어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실험실 

상황에서 유아와의 면접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은 어머니 보고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의 경우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도구와 참여시간의 적절성

을 확인했지만, 유아의 성향이나 상태에 따라 면접에 참여하

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과제 수행에

서의 차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전체적 맥락에서 

유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를 통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보고 외

에도 어머니 보고, 교사 보고를 통해 관찰법이나 과제 수행 등

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

동을 보다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유

아의 기질을 함께 측정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 참여한 어머니들에게 과거회상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미리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

한 어머니들은 과거회상대화에 적절한 사건을 선정하는 데 어

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과거

회상대화에 대한 사건의 예나 지침서를 작성하여 어머니들이 

과거회상대화에 적절한 사건을 선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연

구 참여 전날에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이러

한 사전 안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연구 참여 전에 가정에서 선정한 사건

을 유아와 미리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 및 당부도 함께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실시

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과거회상대화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연구대상자의 표집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공문과 인터

넷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발적인 참여의

사 정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표

집 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어머니와 유아 간 과거회상대화를 살펴봄으로

써 추후 어머니와 유아의 일상 대화, 어머니와 유아의 과거회

상대화 및 자서전적 기억에 관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을 어머니라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

적 요인 중 하나인 도덕적 판단의 관련성과 영향을 살펴본 연

구로 추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

루어진 과거회상대화에 관한 연구(E. Park, 2016; H.-K. Park et 

al., 2011)가 대화유형만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화유

형과 대화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친사회적 행

동 간 관계도 살펴보아 추후 실제 양육현장에서 어머니들에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대화유형과 대화내용을 

안내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및 유

아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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